
  10월은 전교의 달

미사 시간 안내

사목지표  1% 지식에 보내오는 100% 믿음의 눈빛

공지사항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시티) 

5:30 pm (영어)

7:30 pm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 요셉 신부), 8756 3331 (전 스테파노 신부), 8756 3332 (노 미카엘 신부), 9558 3498 (홍 야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좌 인노첸시아 원장수녀, 최 디아나 수녀, 윤 바오로 수녀)  연령회  0433 067 456 (김인섭 야곱)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 요셉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홍 야고보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정영수 사도요한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The Korean Martyrs and St. Stanislaus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봉헌금

  $ 2,394.15

교무금 

 $ 16,303.30

감사헌금

 $ 100

기타

 $ -

지출

 $ 5,866.33

누적잔액

 $ 53,814.02

미사 참례수

1,768명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46    봉헌: 217, 211, 212    성체: 180, 170, 176   파견: 소공동체의 노래

제 1독서   탈출 22,20-26      제 2독서   1테살 1,5ㄴ-10    복음   마태 22,34-40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 26/10월 03 구역 ■ 2, 9/11월 05 구역  ■ 16, 23/11월 07 구역  ■ 30/11, 7/12월 06 구역 

■ 전례 , 커피, 청소  9:00 am ■ 미사중 10:30 am

예비자 입교식

- 일시: 10월 26일(주일) 교중 미사 중

레지오 전단원 피정

- 일시: 10월 25일(토) - 26일(주일)

- 장소: 베트남 공동체 피정센터

가나 소공동체 모임

- 일시: 10월 26일(주일) 12:30pm

사목회의

- 일시: 11월 1일(토) 2:00pm

위령의 날 미사

- 일시: 11월 1일(토) 10:00am, 미사 후 연도

- 장소: Rookwood 한인 천주교회 묘지

- 대상: 전신자

레지오 합동 위령연도

- 일시: 11월 2일(주일) 12:30pm

- 장소: Roodwood 한인 천주교회 묘지

성체강복

- 일시: 11월 6일(목) 7:30pm 미사 후

꼬미시움 평의회

- 일시: 11월 8일(토) 7:30pm 미사 후

시드니대교구 9대 대교구장 Antony Fisher OP 착좌식

- 일시: 11월 12일(수) 7:30pm

- 장소: St Mary 주교좌 성당

- 착좌식 미사에 참례하실 분들은 7:00pm까지 입장요망

CWF 자선헌금 (11월 1일, 2일)

예비신자 가정방문 일정

- 11월 1일(토): 3구역 (5가정), 8구역 (1가정)

- 11월 8일(토): 3구역 (5가정)

- 11월 15일(토): 1구역 (5가정), 2구역 (3가정)

- 11월 22일(토): 5구역 (2가정), 6구역 (3가정), 7구역 (2가정)

- 11월 29일(토): 9구역 (1가정), 10구역 (1가정), 11구역 (2가정)

                             12구역 (1가정)

* 해당 구역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사무실에서 수령 부탁드립니다.

단체모임

- 11월 1일(토): 성모회 / 마리아회

- 11월 2일(주일): 요셉회 / 대건회 / 양업회 / 전례분과

- 11월 8일(토): 해외 선교 후원회 / 사회복지분과 / 울뜨레아

                           /성소후원회

위령의 날 전대사 안내(시드니 대교구)

- 전대사를 받는 대상: 돌아가신 분

- 기도하시는 분의 조건: 고해를 한 상태, 성체를 영한 상태, 

    교황님의 지향이 이뤄지도록 기도 하시면서,

- 11월 2일(주일) 위령의 날 성당에 와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구역장, 반장 모임

- 금요반: 11월 7일(금) 7:30pm 미사 후, 가브리엘 방

- 주일반: 11월 9일(주일) 12:30pm, 성당

라자로관 옆 공터 아스팔트 포장공사 안내

- 기간: 11월 3일 - 7일, 10일 - 14일 (주말 주차 가능)

- 위 기간 동안 라자로관 옆 공터에 주차가 불가하니 교우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종 유숙형 올리바

- 장례미사: 10월 29일(화) 오전 9:30,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 고인와 유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중식 메뉴

육개장 (복사자모회)

삶에서 선교로 나가는 공동체



공동체 소식 교우 여러분의 작은 도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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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해외의료봉사단 해단식

울뜨레아 피정

◈ 그림 복음 묵상

그림 제공: Susan Daily 수녀님

임산부 축복식      안녕하십니까? 해외 의료 선교 봉사단 'Walk in love' 2

기에 참여한 이재원 젤라시오입니다. 먼저 저희 봉사단의 

많이 모자란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 

그리고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사 기간 동안 저희 팀은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이들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시드니 

한인성당 교우 여러분의 작은 도구가 되어 미약하나마 뜻 

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에서도 가장 빈민에 

속하는 바다바다 마을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 가난한 마을 

사람들 천 여명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지의 사정은 너무 열악하였고, 결핵, 훼충, 피부감염 등 우리 사회에서는 발병률도 

낮고 너무나 당연히 쉽게 치료 될 수 있는 병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인해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팠을 때 오히려 치료 받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치료 받으러 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해열제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뇌손상이나 시각 혹은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간단한 상처 관리만 되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심각한 피부감염을 가진 아이들을 만났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워낙 짧은 일정이라 과연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졌지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기본적인 보건교육과 

아팠을 때 병원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봐야 한다는 인식변화를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교육하고, 그 곳에서 너무 수고하시는 

수녀님들과 선생님들께 간단한 보건 상식과 상처 관리법 등을 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활동에서 무엇보다 신비로웠던 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러 그 곳에 왔다는 걸 

보여 드리려야한다는 의무감과 눈 앞에 보여지는 그들의 딱한 현실에 차오르는 안타까움과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려던 우리들에게 파푸아뉴기니 현지인들이 먼저 보여준 환한 미소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안에서 우리는 멍에를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자와 봉사를 받는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파푸아뉴기니 

현지인들과 같이하면서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활동을 마치며 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봉사단에 보여주신 교우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Walk in Love!" 


